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결의문

한강과 서울숲 등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구는 지난

2012년 분당선 지하철이 개통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

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성수지역은 수제화 특성화

사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예술거리 조성 및 패션쇼 개최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중심부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구 중심지역에 각종 공해를 유발시키는

혐오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이 40년 가까이 자리잡고 있어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구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한강과 서울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정면 배치되는 오염 시설의 존치는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성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성동구민의 염원을

담아 성동 지역의 발전 저해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삼표레미콘 공장을 조속히 이전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삼표레미콘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현 위치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사이 주변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대규모 친환경 공원으로 서울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숲도 조성되어 더 이상 이 지역에는 도심 공해

시설인 삼표레미콘 공장이 존치하면 안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삼표레미콘과 같은 환경오염시설이

발생시키는 각종 매연과 분진, 교통정체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과 견제를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외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매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상은 강남 친화 정책이

여전히 판을 치는 형국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낙후된

서울의 동북부 지역발전과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2.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과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천혜의 입지조건과 풍부한 잠재력을 지닌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세계적인 문화·관광시설을 유치한다면 주변의 한강 및

서울숲과 조화를 이뤄 유럽에 버금가는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고, 최근 회색도시에서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수 지역에도 더욱 활력을 불어 넣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서울의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조속한 이전과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30만 성동구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의원 일동


